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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roduction and certification status of organic seafood products and analyzes firms’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equivalence agreements, with a focus on Korea–EU fisheries trad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dustry is highly concentrated in seaweed products, particularly laver, and is dominat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ganic certification is recognized as a strategic tool for quality improvement and market expansion, while high certification costs and administrative complexity remain major constraints. Exports are concentrated in seasoned laver and limited to a few markets, and no exports to the EU were observed due to institutional barriers. Firms show relatively high awareness of equivalence agreements and expect potential export expansion if such agreements are extended. Given the lack of official statistics on organic processed seafood, this study indirectly estimates export effects based on overall fisheries trade data. The findings suggest potential for export expansion, alongside key challenges such as certification costs, raw material supply, and regulator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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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유기식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ark and You, 2019). 유기식품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생태계의 순환을 고려한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식품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Niu et al., 2024). 특히 친환경 소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기수산식품 또한 친환경 소비를 대표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유기식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301억 달러에서 2033년에는 5,8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약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Imarc, 2025). 유기식품 시장 확대는 유기식품이 단순한 틈새시장을 넘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유기양식은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생산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유기수산식품 시장의 확대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Gambelli et al., 2019).

      유기식품의 성장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여, 주요 국가들은 유기 인증제도에 수산물을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기수산식품 생산 및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유기 생산 및 표시 규정(Regulation (EU) 2018/848)」을 통해 양식수산물을 유기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Schmidt, 2019),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EU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유기농 규정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Lingham et al., 2025). 또한 일본은 2021년 「일본농림규격(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JAS)」에 해조류 기준을 신설하여 김, 미역 등 해조류 제품에 대한 유기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MAFF, accessed 2026).

      국내 역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 미역, 전복 등 일부 양식수산물을 중심으로 유기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기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간 동등성 협정을 통해서만 유기식품의 국제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Song, 2021). 즉, 양국이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면 제조국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상대국의 별도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유기식품으로 수입·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기가공수산식품은 동등성 인정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기가공수산식품의 경우 국내에서 유기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인증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EU는 2016년 협정 적용 범위를 ‘모든 가공 농수산식품’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동등성 인정협정에는 유기가공수산식품이 포함되지 않았다(Song, 2021).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유기수산식품 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제도적 분석이나 국제 무역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유기수산식품 생산 및 인증 실태와 동등성 협정에 대한 생산자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기수산식품 인증을 보유한 생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산 및 인증 실태, 수출 실태, 유기 인증 유지 과정에서의 애로 요인,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기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EU 수산물 교역 구조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유기수산식품의 수출 잠재력과 제도적 제약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EU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조사 당시, 국내에 EU 공인 제3자 인증기관이 부재하여 유기수산가공식품의 EU 인증 취득이 어려웠고, EU 시장으로의 수출이 사실상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동등성 인정협정의 재협상과 연계하여 제도적 개선 방향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EU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주요 논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차별성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연구 결과에서는 한-EU 수산물 수출입 실태를 분석한다.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유기수산식품의 생산 및 인증 실태와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기업 인식을 분석한다. 또한, 동등성 협정 체결로 인한 한-EU의 잠정적 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유기가공수산식품의 국제동등성 인정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동등성 인정 협정(Organic Equivalence Agreements)” 이란 유기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정부 또는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원칙과 기준, 사후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간 검증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동등성 인정협정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동 제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국내 인증과의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동등성 인정 대상이 되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또한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인정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 사후관리 방식, 표시 방법 등 세부 사항 역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는 국제 무역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WTO/TBT 협정 제2.7조와 CODEX GL-32는 기술 규정 및 인증제도의 상호 인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인증제도의 상호 인정은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Park, 2011).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규범과 통상 환경을 고려하여 수입 원료의 원활한 조달과 통상마찰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 선행연구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유기식품의 동등성 제도 분석과 국제 무역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생산자 또는 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Li et al.(2024)는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이 유기농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EU와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칠레, 한국, 캐나다, 호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등성 인정 체결은 교역 상대국의 유기농 경작지 비중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등성 협정의 효과의 정책 효과 시차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Zhang(2025)은 2011~2019년 동안 미국, 캐나다, 덴마크 시장으로 수출되는 유기 농식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입국과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비체결국에 비해 해당 시장에서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예를 들어 페루가 미국과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미국 유기식품 시장에서 약 23.8%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Song(2021)은 유기가공식품의 최근 해외법제 동향과 동등성 인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김 등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국내외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Park(2011)은 CODEX 기준과 미국, EU, 일본의 유기식품 인증제도 및 수입 인증 절차를 검토하고, 국제 무역에서 유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국가 간 유기식품 인증의 동등성 인정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WTO 협정과 무역 장벽 문제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유기식품 인증 및 동등성 인정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Kim et al.(2022)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여,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인식과 함께 경제적 인센티브 및 신규 생산자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Joung et al.(2005)는 유기 양식 김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 지불 의사를 분석하여 유기수산식품의 시장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Baek(2020)과 Kim and Song(2025)은 김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과제를 분석하였다. Baek(2020)은 김 가공 산업의 중요성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Kim and Song(2025)은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R&D 투자 부족, 제도적 분산 등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의 제도적 특성이나 무역 효과 분석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기수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생산자의 생산 및 인증 실태와 동등성 협정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와의 동등성 인정 협정 재협상에 대비하여, 한-EU 수산물 교역 실태와 유기수산식품의 생산 및 인증 실태, 기업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등성 인정협정의 제도적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3. 한-EU 수산물 교역 현황
        한-EU 수산물 교역은 지난 10여 년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먼저 수출을 보면, 2010년 약 1억 2,800만 달러 수준에서 출발하여 2017년과 2021년에 각각 2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2억 4,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후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2억 377만 달러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량 기준으로는 2023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2024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며, 평균단가(USD/kg)는 2022년 8달러 수준에서 2023년 5달러까지 하락한 후, 2024년에는 다시 7달러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는 최근 수출 감소가 단순한 물량 축소보다 단가 하락의 영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수입은 장기적으로 확대 추세를 나타냈다. 2010년 약 8,000만 달러 수준이던 수입액은 2017년 2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23년에는 2억 3,3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억 3,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 급감하였다. 주목할 점은 같은 기간 수입 물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24년 총수입량은 약 4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5% 확대됐지만, 수입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평균 수입단가 하락이 수입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 품목별 흐름을 보면, 수출은 참치와 김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참치류(HS 0304879000)는 2022년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약 9,800만 달러로 다시 회복하였다. 참치는 전체 대EU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한-EU 수산물 수출 변동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김은 2022년 2,700만 달러에서 2024년 4,700만 달러로 확대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일부 참치 세부 품목, 오징어, 게살 가공품 등이 보조적 수출 품목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대EU 수출 구조는 여전히 ‘참치와 김’ 중심의 편중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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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EU Export Trends (2010–2024).
            Source: Internal data from the KMI Overseas Market Analysis Center

          
          

          

        

        수입의 경우 2022~2023년 동안 참치류가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었으나, 2024년에는 많이 감소하였다. 2024년 참치류 수입액은 약 4,8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 이상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의 비중도 3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오징어(HS 0307432090), 블루 화이팅스(HS 0303680000) 등 대체 어종이 이를 일부 보완하는 양상을 보였다. 오징어 수입은 2023년 급감 이후 2024년 다시 1,300만 달러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블루 화이팅스도 2024년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볼락(HS 0303899050), 골뱅이(HS 1605591090), 소금(HS 2501009020) 등은 전체 비중은 크지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흐름을 유지하였다.

        연어의 경우, EU산 수산물 수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2022년 연어 수입은 약 787톤, 59만 달러 규모였고, 2023년에는 886톤, 98만 달러로 물량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수입량이 1,140톤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수입액은 86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연어 역시 최근 수입단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어 수입은 주로 필렛이나 훈제 등 가공품 형태(HS 1604119000)에 집중되어 있어, 원물보다는 가공형태 중심의 수입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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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EU Import Trends (2010–2024).
            Source: Internal data from the KMI Overseas Market Analysis Center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먼저, 한-EU 수산물 교역 현황 분석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외시장분석센터의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의 자료와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유기 수산 식품 생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유기수산식품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와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유기수산식품의 국제동등성 인정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유기 인증을 보유한 가공업체로 설정하였으며, 총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Table 1> 
				
          

          
            Survey Contents
          
          

        

        
          
            
              	Category
              	Survey Items
            

          
          
            	Status of organic seafood products
            	Production volume of organic processed seafood products in 2024 and its share of total production
          

          
            	Export status of organic processed seafood products, including export products, destination countries, and export volumes
          

          
            	Motivation for obtaining organic certification
          

          
            	Difficulties encountered during the process of obtaining organic certification
          

          
            	Difficulties related to organic certification during the export process
          

          
            	Annual cost of maintaining organic certification
          

          
            	Perceptions of equivalency agreements
            	Awareness of international equivalency agreements
          

          
            	Preferred partner countries for equivalency agreements and reasons for selecting them
          

          
            	Perceived contribution of equivalency agreements to export expansion
          

          
            	Expected effects of equivalency agreements
          

          
            	Willingness to obtain or maintain organic certification if an equivalency agreement is established
          

          
            	Expected difficulti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equivalency agreements
          

          
            	Suggestions regarding international equivalency agreements for organic certification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25년 조사 시점 기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업체 목록을 정리한 결과, 중복을 제외한 모집단 규모는 약 70개 내외로 파악되었다(NIQS, 2025).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최종적으로 40개 업체의 유효응답을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효표본은 모집단 대비 약 50~60% 수준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항목은 크게 유기수산식품 실태와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인식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유기수산식품 실태 부문에서는 (1) 2024년 유기가공수산식품 생산량, (2) 유기수산가공제품의 수출 여부와 수출 품목·수출 국가 및 수출량, (3) 유기 인증 취득 동기, (4) 유기 인증 취득 과정에서의 어려움, (5) 수출 과정 중 유기 인증 관련 애로사항, (6) 연간 유기 인증 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인식 부문에서는 (1)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인지도, (2)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희망국과 희망국 선택 이유, (3)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시 수출 확대에 대한 도움 정도, (4)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시 기대효과, (5)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시 유기 인증 신규 취득 또는 유지 의향, (6)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7) 유기 인증의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관한 정책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유기수산식품 인증을 보유한 생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생산 및 인증 실태, 인증 유지 과정에서의 애로요인,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유기수산식품 인증을 보유한 생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기수산식품의 생산 및 인증 현황, 인증 유지 과정에서의 어려움, 유통 및 수출 구조,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완전한 40개의 유효 표본(n=40)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응답 기업의 일반적 특성과 유기수산식품 생산 및 인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유기수산가공제품의 주요 생산 품목, 수출 여부, 유통 구조, 인증 취득 동기, 인증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 요인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기수산가공제품의 수출 여부, 유기수산물 생산 품목, 가공 제품 유형, 기업 소재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은 총 40개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Category
              	Item
              	Number of Cases
              	%
            

          
          
            	Total
            	All respondents
            	40
            	100
          

          
            	Export status of organic processed seafood products
            	Exporting
            	16
            	40.0
          

          
            	Not exporting
            	24
            	60.0
          

          
            	Organic seafood products (multiple responses)
            	Laver (Gim)
            	34
            	85.0
          

          
            	Sea mustard (Miyeok)
            	17
            	42.5
          

          
            	Kelp (Dashima)
            	4
            	10.0
          

          
            	Processed products (multiple responses)
            	Dried laver
            	15
            	37.5
          

          
            	Seasoned laver
            	12
            	30.0
          

          
            	Dried sea mustard
            	7
            	17.5
          

          
            	Roasted laver
            	6
            	15.0
          

          
            	Sea mustard powder
            	4
            	10.0
          

          
            	Salted sea mustard
            	4
            	10.0
          

          
            	Dried kelp
            	2
            	5.0
          

          
            	Kelp powder
            	2.
            	5.0
          

          
            	Cut dried sea mustard
            	2
            	5.0
          

          
            	Seasoned laver (traditional salted type)
            	1
            	2.5
          

          
            	Location
            	Jeonnam
            	34
            	85.0
          

          
            	Chungcheong
            	5
            	12.5
          

          
            	Jeonbuk
            	1
            	2.5
          

        

        

      

    

    

  
    
      Ⅳ. 연구 결과
      
        1. 유기수산식품 생산 및 인증 현황
        2024년 기준 전체 생산량 대비 유기가공수산식품의 평균 생산 비중은 35.8%(3,762.6톤)이며, 업체당 유기가공수산식품 생산량은 ‘100톤~1,000톤 미만’이 42.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10톤~100톤 미만’(30.0%), ‘10톤 미만’(17.5%), ‘1,000톤 이상’(7.5%)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수산물 생산 품목을 살펴보면, 김이 34개 기업(8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역이 17개 기업(42.5%), 다시마가 4개 기업(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유기수산식품 생산이 주로 해조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김 생산 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은 구조임을 보여준다.

        유기수산가공제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마른김이 15개 기업(37.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미김 12개 기업(30.0%), 마른미역 7개 기업(17.5%), 구운김 6개 기업(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마른 다시마, 다시마 가루, 미역 가루, 자른 미역, 염장 미역 등 다양한 해조류 가공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전남 지역에 있는 기업이 34개로 전체의 85.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충청권은 5개 기업(12.5%), 전북은 1개 기업(2.5%)으로 나타났다.

        유기 인증 취득 동기는 ‘수산물 품질이 향상될 것 같아서’가 70%로 가장 높았고, ‘수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 같아서’(65%), ‘수출 확대’(40%), ‘수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35%), ‘수산물 생산량이 늘어날 걸 기대해서’(3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유기 인증 취득 과정 어려움은 인증 서류 준비 및 교육 이수 등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47.5%), 경영 관련 자료 증빙 등 ‘관련 서류의 복잡함’(45.0%), 서류 및 현장심사 등에 따르는 준비 절차로 인한 ‘인증 절차 복잡’(35%), 유기농수산물의 조달 어려움에 따른 ‘친환경 원재료 사용조건’(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유기 인증 비용 평균 561.3만 원으로 신청비 평균 14.9만 원(총비용 평균 대비 2.7%), 인증 수수료(심사비) 평균 266.0만 원(총비용 평균 대비 47.4%), 출장비 평균 12.1만 원(총비용 평균 대비 2.1%), 각종 검사비용 평균 24.8만원(총비용 평균 대비 44.3%), 기타비용 평균 19.5만 원(총비용 평균 대비 3.5%)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증 수수료(심사비)와 각종 검사 비용이 유기 인증 관련한 비용의 91.7%를 차지하였다.

      

      
        2. 유기수산가공식품 유통 및 수출
        유기수산식품 인증을 보유한 가공업체의 생산 및 유통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체 40개 응답 업체 중 16개 업체(40.0%)가 유기수산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4개 업체(60.0%)는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하는 업체(n=16)를 대상으로 수출 품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미김’이 56.3%로 가장 높았고, ‘마른김’(31.3%), ‘구운김’(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국 비중은 ‘일본’이 68.8% 가장 높았고, ‘미국’과 ‘중국’(각 56.3%), ‘베트남’(25.0%), ‘캐나다’(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수출량은 평균 3,314.5톤으로 전체 유기가공수산식품 생산량의 4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10톤 미만’과 ‘100톤~1,000톤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톤~100톤 미만’과 ‘1,000톤 이상’(각 12.5%)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3,314.5톤을 수출하였다.

        수출 과정 중 유기 인증 관련 애로사항은 국내 인증의 애로사항과 유사하게 인증에 드는 ‘비용 부담’이 47.5%로 가장 높았고, 인증 서류 제출 등에 따르는 ‘행정 절차 복잡성’(37.5%), 미비점 보완 등에 따른 ‘인증기관 대응’(30%), ‘국가별 규정 이해 및 해석의 어려움’(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국제동등성 협정 인식과 수출 기대효과
        국제동등성 협정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협정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기업 중 국제 동등성 협정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5%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5%로 확인되었다. 동등성 협정에 관한 높은 인식 비율은 유기수산식품 생산 및 가공 기업들이 국제 인증 제도와 관련된 협정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과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기수산식품 기업의 경우 수출시장 진출 과정에서 인증 기준과 제도적 요건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간 인증 기준의 상호 인정과 관련된 국제 협정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수의 기업은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체결이 유기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 인증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 인증 취득 문제와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을 통해 인증 기준의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이 추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수출 절차가 더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로는 ‘미국’이 9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EU’(27.8%), ‘캐나다’(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를 선택한 이유로는 ‘수출 잠재력’이 50%로 가장 높았고, ‘인증 비용 절감’(38.9%), ‘인증 절차 간소화 기대’(2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시 기업의 유기 인증 신규 취득 및 유지 의향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현재 인증을 유지할 계획이며 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이 체결되면 기존 유기 인증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인증 유지에 대한 의향은 있으나 비용 부담 때문에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0%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수산식품 인증 유지에 대한 기업의 기본적인 의지는 존재하지만, 인증 유지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기 인증을 신규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5%로 나타났는데,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체결이 일부 기업에 유기 인증 신규 취득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협정 체결을 통해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 인증 취득의 경제적 유인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이후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유기 인증 양식수산물(원재료) 조달의 어려움’이 4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기수산가공제품 생산 과정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규정 모니터링 및 대응’(37.5%), ‘라벨링 및 표시 요건 차이 부담’(30.0%), ‘추적 관리 강화 요구’(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이후에도 각 국가의 규정과 관리 체계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기업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EU　동등성 인정에 따른 수출입 효과 분석
        EU와의 유기수산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수출 측면에서는 조미가공김(HS 2008995010)과 마른김(HS 1212211010)을 중심으로 한 김 제품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 측면에서는 EU산 유기수산물의 국내 유입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수출 측면에서 보면, 대EU 김 수출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5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0년 이후 김은 한국 수산물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2024년에는 약 4,702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액은 2022년 3,046만 달러에서 2023년 3,713만 달러, 2024년에는 5,106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출 물량 역시 같은 기간 1,135톤에서 1,441톤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평균 단가가 26.8달러/kg에서 35.4달러/kg로 상승한 점은 단순한 물량 증가를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3> 
				
          

          
            Trends in Laver Exports to the EU
          
          

        

        
          
            
              	Year
              	Value 
(USD 1,000)
              	Volume 
(tons)
              	Share of Seasoned Laver 
(HS 2008995010)
            

          
          
            	2022
            	30,459
            	1,135.3
            	90.6%
          

          
            	2023
            	37,128
            	1,338.1
            	92.3%
          

          
            	2024
            	51,064
            	1,440.8
            	92.1%
          

        

        
          
            Source: Internal data from the Overseas Market Analysis Center,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품목 구성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대EU 김 수출에서 조미가공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원초 형태의 수출에서 벗어나 간편식, 스낵형 제품 등 가공식품 중심으로 수출 구조가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수출 구조 변화는 EU 소비시장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EU는 건강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식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조류 기반 식품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요 변화 속에서 조미김과 같은 가공제품은 현지 소비자에게 높은 수용성을 보이며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마른김 역시 2024년 약 404만 달러를 기록하며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완적 수출 품목으로 기능하고 있다.

        EU 동등성 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기 인증 김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수출 확대 가능성이 예상된다.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조미·가공김 수출액은 약 3,955만 달러, 수출 물량은 1,305톤, 평균 단가는 약 30달러/kg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때 유기 인증 제품의 시장 비중을 5%, 10%, 20%로 가정하면 각각 약 255만 달러(72톤), 510만 달러(144톤), 1,020만 달러(288톤) 규모의 추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유기 인증 제품은 가격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출 물량 확대를 넘어 수출 단가 상승과 총 수출액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Table 4> 
				
          

          
            Analysis of the Effects of EU Equivalence Recognition on Laver
          
          

        

        
          
            
              	Category
              	Value (USD 1,000)
              	Volume (tons)
              	Average Unit Price (USD/kg)
            

          
          
            	Seasoned Laver (HS 2008995010), 3-year average
            	39,551
            	1,305
            	30.0
          

          
            	Organic (5%)
            	2,553
            	72.0
            	35.4
          

          
            	Organic (10%)
            	5,107
            	144.1
            	35.4
          

          
            	Organic (20%)
            	10,215
            	288.2
            	35.4
          

        

        
          
            Source: Author’s compilation based on KMI Overseas Market Analysis Center internal data
          

        

        

        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EU산 유기수산물의 국내 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EU는 유기 연어, 홍합, 굴, 송어 등 다양한 수산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의 유기수산물은 EU 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이들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측면의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유럽산 유기 연어와 홍합은 ‘친환경·프리미엄’ 이미지를 기반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높은 선호를 얻을 수 있어, 프리미엄 수산물 시장에서 국산 제품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의 유기수산물 생산량 자체가 크지 않고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역내 소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5. EU 동등성 인정에 따른 생산자 효과 분석
        EU 유기수산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은 생산자 측면에서 비용 절감, 수출 확대, 산업 기반 확장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원료 조달 및 관리 부담 증가와 같은 잠재적 애로 요인도 함께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산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동등성 협정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EU 시장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던 이중 인증 구조가 해소됨에 따라 인증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기 인증 유지에 드는 연간 평균 비용은 약 561.3만 원 수준이며, 이 중 심사비와 검사 비용이 전체의 약 9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동등성 협정을 통해 국내 인증만으로 EU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경우 인증 관련 비용 절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증 비용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심사 및 관리 비용은 공통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인증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 부담을 의미하며, 동등성 인정은 해당 비용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수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EU 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별 인증 체계를 별도로 충족해야 했으나, 동등성 인정이 될 경우, 국내 인증만으로 수출할 수 있어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단순한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거래 안정성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즉, 인증 절차 간소화는 바이어와의 장기 계약 체결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생산자의 인증 유지 및 신규 진입 의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다. 설문조사 결과, 동등성 협정 체결 시 현재 인증을 유지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47.5%로 나타났으며, 신규 인증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17.5%를 차지하였다. 이는 동등성 협정이 단순히 기존 생산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생산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유기수산식품 산업의 생산 기반 확대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유기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원료의 안정적 조달 문제이다. 특히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생산 확대 과정에서 공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등성 협정 체결 이후에는 상대국 수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추적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규정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 규모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관리 비용과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인증 비용은 감소하더라도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유기수산식품 인증을 보유한 생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를 시행하고, 한-EU 수산물 교역 통계를 함께 분석하여 유기수산식품의 생산 및 인증 실태, 수출 구조,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기업 인식과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유기수산식품 산업은 김을 중심으로 한 해조류 중심 구조와 중소·중견 기업 중심의 생산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 인증은 품질 향상과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인증 비용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주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인증 수수료와 검사비용이 전체 인증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유통 및 수출 구조를 보면, 전체 업체 중 약 40%만이 수출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출은 조미김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 중국 등 일부 시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수산식품 산업이 특정 품목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EU로의 유기수산식품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U 공인 인증기관 부재 등 제도적 제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기업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기업이 협정 체결 시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증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신규 인증 취득 의향도 확인되어 협정 체결이 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유기 원재료 조달의 어려움, 해외 규정 대응 부담, 추적관리 강화 요구 등은 향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EU 수산물 교역 구조를 분석한 결과, 김을 중심으로 한 해조류 수출이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가공제품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유기수산식품과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유기 인증 제품의 수출 확대 잠재력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수출 효과 분석은 유기가공수산식품에 대한 별도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수산물 교역 통계를 기반으로 한 간접적 추정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수출 성과를 검증한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유기가공수산식품을 포함한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한-EU 협정 재협상 과정에서 수산물을 포함한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인증 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인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증 수수료 및 검사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비용 지원 또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인증 유지 및 신규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기수산식품의 원재료 공급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기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 확보가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양식 및 생산 단계에서의 유기 인증 확대와 공급망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수출시장 다변화와 품목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김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기수산식품 품목을 발굴하고, EU를 포함한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 규범 대응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동등성 협정 체결 이후에도 해외 규정 모니터링, 라벨링 요건 대응, 추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기수산식품 생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기반으로 기업의 인식과 기대를 분석하고, 수출통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출 효과를 검토한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동등성 협정과 실제 수출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 참여 여부, 품목 구성, 유통 구조, 인증 유지 비용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동등성 협정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업 집단 간 이질적 효과를 더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별 인증제도 차이와 비관세 요인이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동등성 협정이 수출 구조 개선 및 고부가가치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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